
- 1 -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년도」 중간보고서 입수 

- 양이원영 국회의원,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 파급효과는 원전의 1.4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정상화 필요”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
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
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
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
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
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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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에는 65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설비비용이 발전단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설비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BNEF는 우리나라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 이근대 외 3인. (2022).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균등화비용 (LCOE) 산정. 한국에너지
공단. p80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 감찰, 감사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24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나 삭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세계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
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이제 막 구축되기 시
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발상으로 한국의 신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 진단했다.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 수행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인용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 효과는 
원전보다 1.4배나 높다. 정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핵심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
에 21대 마지막 예산 국회에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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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태양광 LCOE 전망 시나리오 결과 

구분
2023년

(A)
2030년

(B)
2036년

(C)
2030년 증감률

(B-A)/A
2036년 증감률

(C-A)/A

시나리오1 142 127 120 -10.6%
(연평균 –1.6%)

-15.5%
(연평균 –1.3%)

시나리오2 142 98 89 -31.0%
(연평균 –5.2%)

-37.3%
(연평균 –3.5%)

시나리오3 142 106 97 -25.4%
(연평균 –4.1%)

-31.7%
(연평균 –2.9%)

[표 1] 국내 태양광 1MW LCOE 전망 시나리오 결과

(단위: 원/kWh)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중간보고서. p39
주석: 기준연도(2023년, A) 대비 증감률과 연평균 증감률(CAGR) 양이원영 의원실 직접계산

4. 국내 태양광 설비비용 전망 

구분 2023년 2030년 2036년
2030년 증감률

(B-A)/A
2036년 증감률

(C-A)/A

시나리오1 1434 1215 1107 -15.3%
(연평균 –2.3%)

-22.8%
(연평균 –2.0%)

시나리오2 1434 781 659 -45.5%
(연평균 –8.3%)

-54.0%
(연평균 –5.8%)

시나리오3 1434 903 764 -37.0%
(연평균 –6.4%)

-46.7%

(연평균 –4.7%)

[표 2] 국내 태양광 1MW 설비비용 전망 

(단위: 천원/kW)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중간보고서.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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